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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향후 추진 방향1)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우리나라 연구 활동 종사자 수가 약 100만 명 이상이지만 연구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각종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
학부(2016)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학, 연구 기관, 기업 부
설 연구소 등에서 안전사고가 매년(2015년 205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에 대해 현장 조
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2,829건, 행정 지도 524건 및 과태료 15건 등의 
행정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실 안전 관리 실태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정부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3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5호, 이하 「연구실 안전법」)을 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육성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자 요건을 유사 분야 자격 취득자(산업안전관리기사 
등)나 경력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연구 기관의 인
식 부족과 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한 연구 기관의 부담 증가 때문에 계약직 형태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겸직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구실의 안전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1) 본고는 박종성 외(2016)의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전문자격 신설을 위한 직무 분석 연구』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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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대학, 연구 기관 등 총 4,779개이다. 이 중 300개 기관, 
2,373개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 관리 현장 지도를 한 결과 총 3,368건이 안전 관리 미흡으로 지적
되었다. 그중 화학 안전 1,354건(40%), 전기 안전 539건(16%), 가스 안전 478건(14%), 산업 위
생 315건(9%), 일반 안전 253건(7%), 소방 안전 220건(7%), 생물 안전 119건(4%), 기계 안전 90
건(3%)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16). 이처럼 연구실에서는 화학 
안전을 비롯해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산업 위생, 일반 안전, 소방 안전, 생물 안전, 기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 양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을 계획하였다. 국가전문
자격제도로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자격을 도입ㆍ운영하면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연구실 안
전 관리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실 안전 및 위험 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실 안전 관리의 개념 및 실태
1. 연구실 안전 관리의 개념
안전 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
치나 활동을 뜻한다. 1906년 US 스틸(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당시 사장(E. H. 
Gary)이 내세운 ‘안전제일(安全第一)’이라는 표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공장에서 산업 
재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두산백과, 검색일: 2016.05.23.). 지철구 외(2004)는 안전 관
리를 보호 대상이 유해ㆍ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노출되더라고 인명의 손상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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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시스템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예방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 관리의 주요 수단을 교육 훈련(Education), 공학적ㆍ과학적 기술(Engineering), 기
준ㆍ법 집행(Enforcement)의 ‘3E’와 ‘발견(Inspection) → 평가(Evaluation) → 통제(Control)’시
스템으로 간주하면서 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학적ㆍ과학적 기술, 사전 교육ㆍ훈련, 안전성 
확보 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안전 점검과 사고 조사
를 통해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도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2014.07.15. 개정)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 
관리는 연구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실험실ㆍ연구 재료 등의 연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 물질, 실험 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연구실 안전 관리 관련 선행 연구 및 규정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실 안전 관리란, 연구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실험실ㆍ연구 재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연구 인력을 포
함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 점검, 위험 요인 분석, 개선 대책 수립, 사고 
대응 및 원인 조사 등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법」 제1조(목적)에서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 기술 연구ㆍ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법」은 연구실의 연구 환경 특성과 위험 요인의 종
류를 반영하여, 「산업 안전 보건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의 연구 인력과 국공립 연
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 연구실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
「연구실 안전법」은 2005년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실과 연구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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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실험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세우고, 연
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실 안전 관
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인프라 구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종합 계획이 마련되었다. 「연구실 안전법」은 2005년 3월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
며, 최근까지 일곱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최근에는 「연구실 안전법」을 수
정ㆍ보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국가연구
안전관리본부, 2017)  
표 1. 「연구실 안전법」 개정 연혁
일시 개정 연혁 주요 내용
2005.03.31.
(시행 2006.04.01.)
법률 제7425호 개정 「연구실 안전법」 개정
2008.02.29.
(시행 2008.02.29.)
제1차 (타)
일부 개정 법률
제8852호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2010.03.17.
(시행 2010.03.17.)
제2차
일부 개정 법률
제10088호
양벌 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
2011.03.09.
(시행 2011.06.10.)
제3차 (타)
일부 개정 법률
제10445호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중 “ 「기술 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로 개정
2011.03.09.
(시행 2011.09.10.)
제4차 
일부 개정 법률
제10446호
연구실 사고와 중대 연구실 사고의 정의 신설
연구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신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신설
연구실 사고 보고 신설
대학 연구 기관 등의 지원 조항 신설 등
2011.07.21.
(시행 2011.10.22.)
제5차 
일부 개정 법률
제10874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정,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
2013.03.23.
(시행 2013.03.23.)
제6차 
일부 개정 법률 
제11690호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개정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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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시행 2015.07.01.)
제7차
일부 개정 법률
제12873호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신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개정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신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지침 개정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대행 기관의 등록 신설
사고 보고 및 공표 개정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신설
과태료 개정 등
-
제8차 
일부 개정 법률 
추진 중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등
출처:  1) 미래창조과학부(2016), 2016년 「연구실 안전법」 해설집. 
2)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2017),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 추진 로드맵. 
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인출일: 2016.05.23.).
3. 연구실 안전 관리 실태
연구실 종사자들은 반응성이 높은 화학 물질의 사용, 연구실 설비 결함으로 인한 기계적 위험, 
연구 목적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해 수많은 물리ㆍ화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
되어 있다. 이처럼 연구실은 한정된 공간에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
려면 산업 현장에 비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3월 「연구실 안전법」을 제정하
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14년 12월 기준 대학 359개, 연구 기관 245개, 
기업 부설 연구소 4,175개로 총 4,779개 기관에 달한다. 「연구실 안전법」을 통하여 「산업 안전 보
건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공계 연구 인력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 정
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법」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연구실 안전사
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서 화재, 누출, 폭발 
등 각종 연구실 안전사고가 연간 100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학에서 1,003건, 
연구 기관에서 82건,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43건 등 총 1,128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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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08∼2015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대학 92 131 118 150 102 96 154 160 1,003
연구 기관 6 9 11 7 6 14 14 15 82
기업 부설(연) 1 1 - 1 - 2 8 30 43
계 99 141 129 158 108 112 176 205 1,128
출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2016),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이러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안전 설계와 안전 배치 및 설치의 미흡, 다양한 위험 물질과 위험설
비의 취급, 안전 장치나 방호 장치의 설치 미흡, 미숙련자에 의한 실험, 보호 장구나 비상 조치 계
획의 미흡, 실험실 안전 교육의 미흡, 안전 관리 체계의 미흡 등에서 기인한다(지철구ㆍ권혁일, 
2004).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실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 환경 통합 
관리 체제 구축과 안전 관리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
전법」 제6조의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
무 등)에 의거하여 선임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법」 시행 초기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유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나 별도의 자격증이 없는 ‘8년 이상’의 실무 경
력자까지 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 기
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채용 부담의 증가 때문에 안전환경관리자를 계약직 형태로 선임하거나 다른 직무와 겸직시키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연구실 안전 관리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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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연구실 안전 관리 직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분야는 크게 산업 안전 관리, 위험물 관리, 산업 
위생 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격별로 요구되는 수행 직무 내용은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문
화되어 있다. 기술사 수준에서 주로 요구되는 직무는 해당 안전 분야에 관한 계획, 연구, 설계, 분
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이고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수준의 직무
는 주로 산업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사항 수행,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 방지, 사고 사
례 분석 및 개선, 근로자 안전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자격 등급별로 담당하는 책무
가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기술사를 살펴보면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둥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자격 종목
을 이루고 있다. 기계 안전 관리의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유해 위험 기계 
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 및 대처하고, 화공 안전 관리의 경우에는 누출, 화재ㆍ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ㆍ위험 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종목별로 수행 직무에 활용되는 전문 지식
과 실무 경험이 호환이 어려운 특수성과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종목의 
자격 취득자가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전문적인 안전 
관리 직무만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안전 관련 기사 등급 자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
사 등이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
전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서도 안전에 관한 업무, 보건에 관한 업무
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
관리자의 자격) 및 별표 4,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별표 6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자격에는 산
업안전기사 취득자가 해당하고 보건관리자 자격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자가 해당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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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기사 자격의 업무 영역은 크게 ‘안전 관리’와 ‘보건 관리’로 나뉜다.  
이에 반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책무에는 E. 연구실 안전 관리와 H. 연구실 보건ㆍ환경 관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기능을 모두 수행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 관리 수행 직무를 분석한 결과, 
자격 분야별로 산업 안전 관리, 위험물 관리, 산업 위생 관리가 구분되어 있고, 자격 등급별로 직무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세부 종목별로 안전 관리 영역상의 경계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는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선, 「연구실 안전
법」 시행령 제5에 의거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살펴보면, 연구실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안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
술적 지도ㆍ조언을 제공하는 등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 능력(예를들어,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제ㆍ개정, 연구실 안전 관리 계획 및 시스템 구축, 연구실 안전 교육,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연구실 안전 관리,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연구실 보
건ㆍ환경 관리, 사고 관리,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제도 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직무 분석 결과, 본 자격 취득자는 연구실 안전 관리, 위험물 관
리, 보건 관리 업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현장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 수행자는 안전,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영역 및 범위의 차별성은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직무모
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그림 1] 참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책무는 총 10개로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제ㆍ개정, 연구실 안전 관리 계획 및 시스템 구축, 연구실 안전 교육,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연구실 안전 관리,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연구실 보
건ㆍ환경 관리, 사고 관리,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E. 연구실 안전 관리 책무는 소방 안전 관리, 전기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실험 기계
기구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각 영역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
전기술사 직무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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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업 안전 관리 직무와 차별화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는 산업 현장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 및 실험 기기의 사용, 변화 속도가 빠른 실험 공정 등 복합적이고 예측
이 어려운 유해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구실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이
고 일관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하여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모형
책무 작업
A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제ㆍ개정
A-1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제ㆍ개정
검토하기 
A-2
연구실
안전 관리
의견 수렴
및
수정하기
A-3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협의하기
A-4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재ㆍ개정 
및 공표하기
A-5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구성하기
A-6
회의 자료
 수집/안건
작성하기
A-7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개최하기
A-8
연구실 안전 
관리위원회 
결과 안내/
협의 사항
 이행하기
B
연구실 안전 
관리 계획 및
시스템 구축
B-1
안전 관리 
현황 분석
하기
B-2
안전 관리 
목표 설정 및 
중점 과제 
도출하기
B-3
과제별 시행 
계획
수립하기
B-4
안전 관리
추진 계획
수립하기
B-5
안전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하기
B-6
통계 자료
수집/관리
하기
B-7
법 이행
사항
보고하기
C
연구실 안전 
교육
C-1
수요 조사
하기
C-2
계획
수립하기
C-3
콘텐츠 개발
하기
C-4
안전 교육
실시하기
C-5
안전 교육 
결과 분석
하기
C-6
안전 교육 
정책 반영
하기
D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D-1
대상
파악하기
(연구실)
D-2
계획
수립하기
(연구실)
D-3
점검 및 
진단
준비하기
(연구실)
D-4 
점검 및 
진단
실시하기
(연구실)
D-5
사후 관리
하기
(연구실)
D-6
대행 기관
등록하기
(대행)
D-7
견적서 및 
제안서
작성하기
(대행)
D-8
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하기
(대행)
D-9
점검 및 
진단 실시 
하기(서류)
(대행)
D-10
점검 및 
진단 실시 
하기(현장)
(대행)
D-11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대행)
E
연구실
 안전 관리
E-1 
연구실 일반
안전 관리
하기
E-2
소방
안전 관리
하기
E-3
전기
안전 관리
하기
E-4 
가스
안전 관리
하기
E-5
화학 물질
안전 관리
하기
E-6
실험 기계
기구 안전
 관리하기
E-7
생물
안전 관리
하기
E-8
산업 위생
안전 관리
하기
E-9
레이저
안전 관리
하기
E-10
방사선
안전 관리
하기
[그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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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F-1
개선 계획
수립하기
F-2
개선 대상
연구실
선정하기
F-3
분야별
개선
실시하기
F-4
개선 결과
평가 및
보고하기
G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G-1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계획 수립
하기
G-2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사전 교육
하기
G-3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실시하기
G-4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보고서
관리하기
H
연구실 
보건ㆍ환경 
관리
H-1
보건 관리
계획
수립하기
H-2
유해 인자
현황
파악하기
H-3
작업 환경
측정
관리하기
H-4
건강 검진
관리하기
(일반, 특수)
H-5
폐기물 현황
파악하기
H-6
폐기물
처리 안내/
교육하기
H-7
폐기물
수거/처리
관리하기
I
사고 관리
I-1
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공표하기
I-2
사고
접수/현장
조치하기
I-3
사고 원인
조사/결과
보고하기
I-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하기
I-5
보험
가입/처리
하기
J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J-1
인증 계획
수립하기
J-2
인증 연구실
신청/접수
하기
J-3
내부
심사하기
J-4
심사
미흡 사항
개선
보완하기
J-5
인증
심사하기
J-6
인증 유지
및
사후 관리
주: 음영 부분은 작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도출된 핵심 작업(Key Task)임. 
출처: 박종성 외(2016),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전문자격 신설을 위한 직무 분석 연구.
2.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안전 관리 분야와 관련된 유사 자격(화학 안전,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소방 안전, 건설 안전, 기
계 안전 등)이 존재하지만 연구실 특성에 적합한 안전 관리 전문가는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학 등에 대한 연구실 안전 관리 현장 지도 점검 결과, 다양한 분야(화학 
안전,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산업 위생, 일반 안전, 소방 안전, 생물 안전, 기계 안전)에서 3,368건
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16). 연구실 환경은 이처럼 다양
한 요인의 안전 관리 문제가 내재되고 있어 연구실 환경에 특화된 안전 관리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
다. 2016년도 연구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기관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총 1,089개(대학 128개, 연구 기관 105개, 기업부설 연구소 856개)에 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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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향후 정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정책 추진 시 가장 주요한 지원 사항으로 ‘연구실 안전 전
문 인력 육성’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976개(대학 96개, 연구 기관 78개, 기업 부설 연구소 8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도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 인력의 부재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연구실 안전 국가자격증 신설에 관한 연구(2015년 2월)에 따르면, 연
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총 103명 중 82명(79.6%)이 국가전문자격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천영우 외, 2015).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해 
보면 연구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이 요
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 제도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
되면 직무 능력 및 업무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유형을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전문
자격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문자격은 「자격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
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 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국가자
격 관련 법령으로 신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가의 기간ㆍ전략 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 육성 분야,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 직무로서 국가
적인 직무 수행 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운영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동 자격의 직무 내용이 국민(연구
원, 학생 교수 등)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법」이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보다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민간자격은 「자격 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 
가능한 자격으로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로 정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연구실 안전 전문가 자격을 민간
자격 등록 불가 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동 자격의 업무 분야 및 성격 등에 가장 부합하는 자격 종류인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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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 안전 관리 시장 규모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은 정부가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특정 활동을 수행도록 허용
하는 시장 진입 규제(배타적 업무)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의 성격과 「연구실 
안전법」에 비추어 볼 때 자격의 주요 수요처는 좁게는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는 ‘대학 및 연구 기
관’이며, 넓게는 ‘기업 부설 연구실(소)’를 포괄한다. 최근 「연구실 안전법」이 개정(2015년 7월)됨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외에도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신규 추진, 우수 연구실 인증제 추
진, 진단 등 대행 기관 등록제 시행, 권역별 연구 안전 지원 센터 신규 지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실 안전 전문 인력의 발굴 및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점은 연구실 안전 전문가의 일자리 확
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실 안전 전문가 자격 신설과 수요 전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은 첫째, 단기적 관점에서 신규 인력 수요와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유사 자격을 보유한 연구실안
전환경관리자를 대체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연구실 안전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신규 인력은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인력, ②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전문 인력, ③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대행인력, ④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컨설팅, ⑤ 연구실 안전 전문 기관 설립에 따라 창출되는 인력, ⑥ 권역별 연구 안전 지
원 센터의 추가 수요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연구실 안전 전문가 자격 
취득자의 일자리 수는 약 806개 수준이며, 이는 「연구실 안전법」상 관리ㆍ운영 시 창출되는 일자리
로 즉, 연구실 안전에 대한 법과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향후 5년간(2018~2022년) 연구실 안전 관리 수요 전망(추계)
                            (단위: 명)
구분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안전 점검
등 대행 기관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전문 기관
권역별
연구 안전
지원 센터
합계
인원 600 45 16 106 27 12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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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대행 기관 인력이 연구실안전
관리사로 대체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는 약 5,100명으로 향후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약 5,000
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 관리를 위해 법적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대학, 연구 기
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의 모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5,154명)를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추진
하고, 추후 이들이 연구실안전관리사로 대체된다고 가정해 볼 때 장기적으로 약 5,000개의 일자리
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표 4> 참조).  
표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필요 인력(추정) 
      (단위: 개, 명)
구분
연구 활동 종사자 수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합계
기관 수 필요 인력 기관 수 필요 인력 기관 수 필요 인력 기관 수 필요 인력
대학 133 133 111 222 115 345 359 700
연구 기관 242 242 3 6 - - 245 248
기업 부설(연) 4,147 4,147 25 50 3 9 4,175 4,206
합계 4,544 4,544 139 278 118 354 4,779 5,154
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수(연구 활동 종사자 규모 기준): 1천 명 미만 - 1명 이상,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 - 2명 이상, 3천 명 이상 
- 3명 이상
출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2015), 2015년도 연구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2015.07. 기준).
Ⅳ.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제도 추진 방향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해
야 한다. 
첫째, 「연구실 안전법」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 현재 연구실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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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상태이다. 유사 분야 자격인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연
구실 안전 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안
전사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에 대
해 종합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법의 국가자격(「연구실 안전법」 근거)을 
신설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법의 국가자격으로 도입될 경우 자격의 직무 등을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률 개정과 더불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
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보다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 「연구실 안전법」 법령 개정 이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검정을 체계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위탁 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은 개별법의 
국가자격(「연구실 안전법」 근거)으로 신설되는 만큼 자격의 관리ㆍ운영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서 자격 검정 위탁이 결정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국가자격 검
정 관련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 사전 준비를 위해서 다음 (1)~(6)까지의 내용 등을 검
토해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검정 시행 관련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시험 과목 및 검정 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자격시험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한다.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제 위원, 검토 위원, 채점 위원에 관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출제 위원 자격 기준, 검
토 위원 자격 기준, 채점 위원 자격 기준을 설정한 뒤에 자격 기준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 (3) 다양한 출제 위원을 통해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문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본 검정 
이전에 반드시 모의 검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모의 검정 시험을 통하여 시험 문제의 난이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검정에서 난이도 실패 오류 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4) 연구
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 검정 관리ㆍ운영 규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가자격 검정
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정 관리ㆍ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자격 검정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다. 검정 
규정 안에는 자격 관리 운영 조직, 검정 시행 및 관리, 출제 및 채점 관리 등 검정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5)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응시 원서를 신청할 때 접수받을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야 한다.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등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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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확보해야 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의 경력요건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체계 안에 연구실 안전 관리 직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NCS는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 단위가 대분류 24개, 중분류 80개, 소
분류 238개, 세분류 937개로 나뉘어 있다. NCS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표
준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ㆍ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연구실 안전 관리가 NCS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NCS 분류 체계 안에 연구실 안전 관리 직무가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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